
서론

1960년대부터 캐나다,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했으며, 이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이라고 간주되어 왔던 아동 

돌봄에 대한 공백을 야기했다.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은 늘어나는 아동 돌봄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노동 인력을 적극적으로 수입해온 대표적인 나라로서, 

오늘날에도 세 국가에서 이주돌봄노동자들은 아동 돌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돌봄노동자들의 근로 환경과 노동 조건은 각 나라마다 

상이하며 이주돌봄노동 관련 제도에도 두드러지는 차이가 있다. 본 브리프에서는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의 이주돌봄노동정책을 각각 소개한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돌봄노동자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다. 

본문에서는 이주아동돌봄노동과 관련한 국가별 제도와 사회적 배경, 그리고 

이주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세 국가의 정책을 

비교 정리하고 이러한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주돌봄노동자의 정의

고용주의 가정에서 아동을 보살피는 돌봄노동자를 지칭하는 용어는 각 나라의 

제도마다 다양하게 사용된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를 ‘아이돌보미’  

(법률 제11833호) 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캐나다의 경우에도 돌봄이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정돌봄제공자 (Home care provider) 혹은 돌봄제공자 

(caregiver)로 지칭한다. 반면에, 돌봄제공자보다 더 큰 범주를 아우르는 용어로는 

가사노동자 (domestic worker)가 있다. 이는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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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데, 두 나라에서는 노동자가 하는 

업무보다 노동이 이루어지는 ‘가정’이라는 

장소에 초점을 맞춘다. 가사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은 개별 노동자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어, 아동돌봄 

업무까지 수행하는 가사노동자가 있는 

반면에, 아동돌봄과 관련이 없는 가사일만 

수행하는 가사노동자도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돌봄제공자와 가사노동자라는 

각국의 이주돌봄노동  
정책과 처우

(1) 캐나다

이주돌봄노동 정책

캐나다는 자국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돌봄 노동자 이주 정책을 

펼쳐온 대표적인 나라들 중 하나다. 

캐나다 정부는 1981년 ‘외국인 가사 

노동자 이주 프로그램 (Foreign Domestic 

Worker Movement, 이하 ‘FDM’)’을 

도입하였고, 이 정책은 1992년 ‘입주 

돌보미 프로그램 (Live-in Caregiver 

Program, 이하 ‘LCP’)’ 으로 명칭 변경 후 

2014년까지 지속되었다. LCP 프로그램은 

오늘날까지도 캐나다에서 가장 오랜기간 

지속된 돌봄 노동자 이주 정책으로서 

캐나다 돌봄 이민 정책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캐나다의 돌봄 이주 정책의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가 이주민의 돌봄 노동을 

사회에 대한 기여라고 인정하고 일정 

두 개념이 갖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주아동돌봄정책을 소개하려는 글의 

목적에 따라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가사노동자(domestic 

worker)를 돌봄제공자와 상응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고용주가 거주하는 가정 내에서 

아동돌봄을 수행하는’ 모든 이주 노동자를 

이주돌봄노동자로 통일하여 지칭한다.

노동 기간을 만족시킨 돌봄노동자에게 

영구 이민 자격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Boyd, 2017). 따라서, 입주 돌봄 

노동자가 전일제 노동으로 24 개월 

혹은 22개월 동안 3900시간의 노동을 

충족시켰다면 본인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이 제도를 통해서  

2005년부터 2014년 까지 연평균 5,540

명이 영주권을 획득했고, 매년 약 31,859

명이 노동 허가증을 받았다 (Drolet, 

2016).

한편 LCP제도는 2014년을 끝으로 

폐지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입주돌봄노동자가 노동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판 

때문이다. 실제로 입주돌봄노동자는 정부 

2

No. 02 CTMS EXPLORER SERIES



기관의 노동 규제나 감시로부터 벗어나 

있는 개인의 가정에서 일하기 때문에, 

노동법으로부터 보호 받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게다가 LCP 프로그램을 

통한 노동 허가가 고용주와의 계약 

관계를 바탕으로 발급 및 유지되었던 

점도 이주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었다. 특히나 그들이 

향후 영주권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24 개월의 노동 기간을 

채워야하는 이유로 고용주의 부당한 

처우에 맞서기가 더욱 어려웠다. 따라서 

이주 돌봄 노동자들이 무보수 연장 

근로나 임금 체불 같은 문제를 그냥 

견디는 경우도 빈번했다 (Drolet, 2016). 

두 번째는 이민자 수용에 소극적인 하퍼 

정부 (Harper Government)가 캐나다 

연방정부를 집권하게 되면서, 이주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고 

일시적 노동자를 늘리려는 이유도 

존재했다. 

LCP제도의 폐지 이후 2014년 12

월 1일 도입된 돌봄제공자를 위한 

단기노동비자 프로그램 (Temporary 

Work for Caregivers Scheme, 이하 

‘TFWP’)은 다음과 같다. 먼저 캐나다에서 

돌봄 노동을 희망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돌봄제공자를 위한 TFWP 프로그램를 

통해서 최장 2년 기한의 갱신 가능한 

노동 허가증을 신청해야 했다. 또한 

앞선 LCP 제도에서는 이주 노동자의 

입주 돌봄이 비자 프로그램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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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캐나다 이주돌봄노동 정책의 변화

자료: 필자가 작성

조건이었다면, TFWP 프로그램에서는 

입주 조건이 폐지되었다 (Drolet, 2016). 

TFWP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동 허가를 

얻은 돌봄 노동자들에게는 두 종류의 

영주권 신청 경로가 주어졌다. 첫 번째는 

아동돌봄 프로그램 (Caring for Children 

Program)이고, 두 번째는 요양 돌봄 

프로그램 (Caring for People with High 

Medical Needs Program)이다. 앞선 

정책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주 돌봄 노동자들은 최소 24개월 

동안 전일제 근무를 이행해야 했다. 한편, 

LCP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달라진 점은, 

매년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인원이 각 

프로그램 당 2,750명 씩, 총 5,500명으로 

제한되었다는 것이다 (Boyd, 2017).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은 2019년 6월을 끝으로,  

5년 계획의 가정 아동돌봄 및 지원노동 

시범사업 (Home Child-Care Provider 

Pilot and Home Support Worker Pilot) 

으로 대체 되었으며 이는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전 프로그램과 비교하였을 때 현 

시범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 먼저, LCP 프로그램을 포함한 

과거 프로그램에서는 특정 고용주와의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면, 현 사업에서는 직종을 

기준으로 하는 노동 허가로 변경되어, 

이주돌봄노동자는 고용주를 훨씬 더 쉽게 

교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이주돌봄 

노동자를 학대와 착취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비대칭적 권력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캐나다 정부의 조치로 보여진다. 가장 큰 

변화는 이주돌봄노동자가 노동 허가를 

통해서 캐나다에 입국할 시, 그의 가족 

구성원을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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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의 파트너에게는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주어지며, 그의 자녀들은 

학생 비자를 통해서 캐나다에 거주할 

수 있다 (Caregivers Action Centre, 

n.d.). 한편, 시범 사업에서도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인원은 매년 5,500

명으로 제한된다. 가정 아동돌봄 및 

지원노동 시범사업 (Home Child-Care 

Provider Pilot and Home Support 

Worker Pilot) 의 정책 대상과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자료: Government of Canada. (2022).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and Home Support Worker 
Pilot: Assessing the application against selection criteria. 를 참고하여 필자가 재구성

캐나다 이주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와 근무 환경

캐나다의 이주 돌봄 노동자는 

캐나다 국적의 노동자와 동일한 최저 

임금제도의 보호를 받는다. 2020-2021

년을 기준으로, 캐나다의 가정돌봄노동자 

(Home Child Care Provider)의 임금의 

중위값은 시간당 17 캐나다 달러를 

기록했으며, 최대 23.12 캐나다 달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Government 

of Canada, 2022). 한편, 캐나다는 

지역마다 최저 임금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까닭에, 돌봄 노동자의 임금도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입주돌봄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있는 앨버타주 

(Alberta)에서 2019년 6월 기준 

최저임금은 월 2,848 캐나다 달러 (약 2 

886 000원)였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캐나다 

이주돌봄정책에서 노동자들의 입주 

돌봄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고용주 

또한 입주 돌봄을 강제로 요구할 수 

없다. 상호 동의 하에 이주돌봄노동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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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고용주 돌봄노동자에게 지방정부의 

주거기준을 만족하는 숙소를 

제공해야한다 1 . 또한, 고용주는 상호 

동의 하에 이주돌봄노동자에게 방과 

식사에 대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 이주돌봄노동자의 

노동시간과 휴식에 관련된 규정은 각 

지방정부의 고용법을 따르기 때문에, 

이주돌봄노동자들은 다른 직종의 

노동자들과 동일한 권리를 누린다. 

(표2) 

자료: Government of Canada. (2022). Home Child Care Provider in Canada.

1  이주돌봄노동자 거주공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canada.ca/en/

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

services/work-canada/hire-

permanent-foreign/in-home-

caregiver.html

온타리오주의 이주돌봄노동자들의 근무 

조건을 예시로 설명하자면, 이들에게는 

일 최대 8시간, 주 최대 48시간 노동이 

보장된다. 노동시간이 초과될 경우 

고용주는 초과노동에 대하여 기존 임금의 

1.5배의 임금을 지불해야한다.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주 최대 48시간 이상 노동을 

요구할 경우, 이주돌봄노동자의 동의를 

구하고 노동부 (Ministry of Labour)에 

신고 해야하며, 당사자는 이를 거부할 

법적 권리가 있다.

(2) 싱가포르

이주돌봄노동 정책

싱가포르와 홍콩은 150년 동안 

영국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던 역사를 

공유한다. 사회학자 이토 펭 (Ito Peng)

은 식민지 역사가 오늘날 두 나라의 

아동 돌봄 유형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대영제국 

시절 영국은 식민지인 싱가포르와 홍콩에 

돌봄 인프라 구축이나 공교육 제도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대신에 

두 나라에 거주하던 외국인이나 부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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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은 여성 하인을 고용하여 돌봄 

및 가사 노동에 이용해왔고, 1930년대 

이후 입주 여성 하인을 고용하는 것은 두 

나라의 상류층 사이에서는 다소 일반적인 

형태가 되었다 (Peng, 2018). 이러한 

역사를 배경으로, 오늘날에도 두 나라 

모두에서 공보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적은 편인 반면, 세금 혜택이나 보조금을 

통해서 개별 가정들이 돌봄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들이 

아동돌봄지원 정책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1970년대부터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는 형태의 아동 

돌봄은 중산층에게도 널리 퍼지게 

된다. 싱가포르 정부가 자국의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이주 

돌봄 노동자 인력을 수입하는 과정을 

용이하게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78

년,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가정부 

프로그램 (the Foreign Maid Scheme) 

을 도입하여 이미 싱가포르 입국이 

상대적으로 쉽던 말레이시아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필리핀, 미얀마,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태국, 그리고 

스리랑카 출신의 이주 돌봄 노동자에 대한 

고용을 용이하게 했다 (Dodgson and 

Auyong, 2016). 오늘날 싱가포르에는 6

가구 중 1가구 비율로 이주돌봄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Peng, 2018). 

현재 싱가포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주돌봄노동 정책은 ‘가사노동자 

고용허가제도 (Work Permit for migrant 

domestic worker)’ 이며, 2022년 6월 

기준으로 256,300명의 이주돌봄노동자가 

싱가포르에 체류하고 있다 (Ministry of 

Manpower, 2022). 정책의 대상과 내용은 

(표3)과 같다.

이 제도는 이주돌봄노동자의 입주 

돌봄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고용주는 노동자의 거주와 식사에 

관련한 모든 비용 뿐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 관련 비용도 부담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싱가포르의 이주아동돌봄제도는 

캐나다와 달리 이주돌봄노동자에게 

어떤 영구 이민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다. 

(표3) 

자료: Ministry of Manpower. (2022). Migrant domestic worker eligibility. 를 참고하여 필자가 재구성

2

2  50세 이상의 이주민 여성일 경우 60

세까지 비자 연장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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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조건

이주돌봄노동자들의 싱가포르 

유입은 1970년대부터 활성화 된 반면에, 

싱가포르 정부는 1990년 대 후반이 

되어서야 그들에 대한 보호와 처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주돌봄노동자들은 1968년 제정된 

고용법 (The Employment Act) 이나 

1975년 제정된 노동자보상법 (Work 

Injury Compensation Act)으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으며, 싱가포르 국적의 

돌봄노동자들과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 후술할 홍콩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도, 싱가포르의 이주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열악하다. 정부에서 

이주돌봄노동자에 대한 최저 임금을 

설정하고 있는 홍콩과 달리, 싱가포르의 

경우 이주 돌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기준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송출국 대사관에서는 자국민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일환으로 송출국 

(표4) 싱가포르 이주돌봄노동자 최저임금

자료: MSIG Insurance. (2020). 

출신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정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주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보다는 고용주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주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노동부 (Ministry of Manpower)는 

고용주가 이주돌봄노동자에게 적절한 

거주공간과 식사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어떤 거주 

공간이 ‘적절한(adequate)’ 공간인지에 

대한 정의는 모호한 편이다 (ILO, 

2022). 예를 들어서, 노동부는 고용주가 

이주돌봄노동자에게 ‘매트리스 및 침구를 

제공하고, 통풍이 잘되고 안전 위험 요소가 

없으며, 성인 남성 또는 남성 청소년과 

공유하지 않는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을 제공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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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3 .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에는 숙소의 

최소 크기에 대해서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고용주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프랑스의 오페어 

제도 (Jeune au Pair)의 돌봄노동자 

주거조건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이 

제도는 고용주가 오페어에게 최소 9m2 

크기에 하나 이상의 창문이 있는 방을 

제공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간의 상태 또한 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한다. 이와 비교했을 때, 

싱가포르의 이주돌봄노동자 거주공간에 

대한 기준은 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태이 웨이 유(Tay Wei Yu) 

(2016)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61명 중 35명의 이주돌봄노동자가 

침실이 아닌 복도나, 부엌, 혹은 창고에서 

잠을 잔다고 응답했다. 게다가 설문조사 

참여자 중 약 40%가 다른 사람과 방을 

공유한다고 응답했다. 그 중에서는 

고용주의 자녀와 방을 공유하는 경우가 

빈번했던 한편 응답자의 5%는 성인 

남성이나 남성 청소년과 방을 공유했다. 

이는 싱가포르 노동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반하는 경우로, 처벌까지도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규제가 어려운 

까닭에 많은 이주돌봄노동자들이 

부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노동부는 

이주돌봄노동자에게 주1회 휴식을 

보장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는 부재하다. Yu (2016)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이주돌봄노동자들은 

일평균 13.9시간 근무했으며, 이는 2015년 

Humanitarian Organization for 

Migration Economics (HOME)의 

보고서에서 발표한 이주돌봄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인 13시간과 유사한 수치다 

(Wessels, 2015). 싱가포르의 고용법 (The 

Employment Act)은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주 44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는 이주돌봄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 홍콩

이주돌봄노동 정책

싱가포르와 유사한 역사를 가진 

홍콩에서도, 저렴한 양질의 아동 돌봄 

시설의 공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시설이 

매우 제한적이다. 실제로 2018년 홍콩의 

2-6세 아동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은 

약 60%에 그쳤으며 (Social Indicators 

of HongKong, n.d.), 2013-2014년을 

기준으로 돌봄시설에 등록된 72.5%의 

아동이 약 3시간의 반나절 돌봄(half-day 

sessions)을 이용했다 (Wong and Rao, 

2015). 따라서 홍콩에서 가정아동돌보미에 

3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Ministry of Manpower. (2016). Rest 

days and well-being for foreign 

domestic worker. https://www.mom.

gov.sg/passes-and-permits/

work-permit-for-foreign-domestic-

worker/employers-guide/

rest-days-and-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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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요는 매우 높은편이며 실제로도 

이주돌봄노동자 고용은 자녀가 있는 

여성의 유급 노동 시간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e and Wu, 2019). 

2019년 사회학자 글로리아 헤 (Gloria He)

와 시오강 우(Xiaogang Wu)가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주돌봄노동자의 고용은 

고용주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을 하루 평균 

1.3시간 감소시킨 반면 유급노동시간을 

일주일 평균 3.8시간 이상 증가시켰다. 

한편 이는 고용주 남성의 가사노동 

및 유급노동 시간의 변화에는 미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사회학자 글로리와 

헤와 시오강 우는 이러한 수치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과 돌봄이 여성의 책임으로 

간주되는 홍콩 사회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돌봄노동의 외주화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는 한편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다 (Hoschschild, 

1989; He and Wu, 2019).

홍콩은 1973년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 (foreign domestic helper 

policy)’ 을 도입하여 외국인 가사 

도우미 인력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주돌봄노동자의 수는 

빠른 속도로 늘었다. 1978년에는 

41,500명이었던 이주돌봄노동자가  

1993년에는 98,400명으로 늘어났으며,  

1999년에는 10.1%에 해당하는 가구에서 

입주가사도우미를 고용했고 그 중 88%

가 이주노동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HongKong-CSD, 2001 ; Peng, 

2018). 현재 홍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이주돌봄노동 정책은 ‘신규 가사도우미 

입국 비자 프로그램(Entry Visa for 

New Foreign Domestic Helper)’ 이며, 

2021년을 기준으로 약 340,000명의 

이주돌봄노동자가 홍콩에서 체류하고 

있다 (Government of Hong Kong, 

2022). 홍콩 정부는 정책의 내용을 (표

5) 같이 고용주의 자격조건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동 허가를 

얻은 이주돌봄노동자는 돌봄 노동 

이외에 다른 일자리에 고용될 수 없으며, 

고용주의 가정에서 거주해야 한다. 

따라서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식사비용, 약 HK$1196

를 매월 부담해야 한다. 돌봄노동자의 

업무 관련 교통비, 의료 및 고용보험 

비용도 고용주가 부담한다. 한편, 홍콩의 

이주아동돌봄제도 역시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이주돌봄노동자에게 어떤 

영구 이민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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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건

싱가포르와 달리, 홍콩은 2011

년부터 이주돌봄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는 타 

직종의 노동자를 위한 표준최저임금과 

구별된다. 구체적으로, 2022년 홍콩의 

이주돌봄노동자에 대한 법정최저임금은 

월 4,730홍콩달러로 약 85,300원인데 

반해, 홍콩의 표준최저임금은 시간당 

37.5홍콩달러, 약 6,195원이다. 

이주돌봄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이주돌봄노동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월 약 5,144 홍콩달러 (2021년 기준)로 

추정되는데, 이는 홍콩 내국인 전일제 

돌보미 임금인 월 14,560 홍콩달러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적은 금액이다.   홍콩의 

이민청 (Immigration Department)도 

이주돌봄노동자에게 적절한 거주공간

(suitable accomodation)을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적절한 숙소의 기준은 

매우 모호한 편이다. 예를 들어서, 홍콩 

이민청은 부적합한 거주공간을 아래의 

예시와 같이 한 문장으로만 설명하고 

있으며, 별도의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홍콩 이민청은 

이주돌봄노동자가 사용할 방의 크기를 

비롯한, 가구 유무, 그리고 생활용품 등에 

대한 정보를 표준 계약서 (Standard 

Employment Contract)에 자세하게 

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계약서는 

이주돌봄노동자의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데 필수적인 서류다. 이는 이주노동자가 

입국 전 향후 본인의 거주 환경에 대해서 

동의하고 숙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싱가포르의 정책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홍콩 정부는 

이주돌봄노동자에게 주 1회 휴식을 

보장하고 있으며, 홍콩의 국경일과 

공휴일에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표5) 

자료: Government of Hong Kong. (2022). Entry Visa for New Foreign Domestic Helper. 를 참고하여 필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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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게다가 한 고용주와의 계약 아래 

12개월 마다 최소 7일에서 최대 14일 

간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홍콩 정부는 이주돌봄노동자의 일일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이주돌봄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홍콩중문대학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의 주도로 시행된 연구에 

따르면, 70% 이상의 이주돌봄노동자들이 

하루에 13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4.6%의 노동자들이 쉬는 

날에도 노동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Lok-Kei, 2019).

(4) 결론

본 브리프에서는 이주돌봄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정책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인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의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캐나다의 

이주돌봄정책은 노동자들에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주돌봄노동자도 자국민과 동일한 

기준의 임금과 노동법으로부터 

보호받는다. 반면에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 이주돌봄노동자에게 어떤 경우에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며, 자국민과 차등적인 대우를 한다는 

점에서 캐나다의 정책과 구별된다. 

싱가포르와 홍콩 이주돌봄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조건도 캐나다와 비교했을 

때 매우 열악한 편이다. 캐나다에서는 

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입주조건이 

돌봄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킨다는 

판단 아래 폐지되었으나, 싱가포르와 

홍콩에서는 여전히 이주돌봄노동자의 

입주가 필수조건이다. 이러한 까닭에 

여전히 많은 이주돌봄노동자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며,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근로조건의 차이는 

다음 (표6)을 통해서도 정리된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과 달리, 한국과 

일본의 아동돌봄은 공적 돌봄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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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해 왔으며 이를 위한 인프라 역시 

비교적 잘 갖추어진 덕분에 가정돌봄과 

같은 사적 돌봄의 발달은 미미했다 

(Peng, 2018). 또한 사회학자 이토 펭 

(Ito Peng)은 영유아 교육을 중요시하는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 역시 

가정아이돌보미 이용에 대한 낮은 선호도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오늘날 일-생활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공적돌봄 단독으로 다양한 

돌봄공백 상황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  

(조선미, 2022). 이러한 맥락에서, 돌봄 

공백 문제와 한국사회의 초저출생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주아동돌봄 

인력 수입이 정책 의제로 등장했다. 

이주아동돌봄노동자 인력 공급이 과연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이주아동돌봄 인력 수입 논의가 갖는 

문제점은 이주민의 노동력을 돌봄공백의 

해결책이라는 단편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볼 뿐,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이나 

처우, 그리고 이주돌봄인력의 유입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본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의 

이주돌봄노동자들은 다른 산업분야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 보다도 열악한 

(표6) 

4

5

6

7

4  캐나다는 연방정부로서, 주마다 

최저임금이 다름. 이 표에서는 알베르타

(Alberta)주의 임금을 기준으로 작성함. 

5  Government of Alberta. (2022). 

Alberta employment standards rules. 

https://www.alberta.ca/

minimum-wage.aspx 

6  HelperChoice. (n.d.). 

HelperChoice Annual Foreign 

Domestic Workers Salary 

Survey-2021. https://www.

helperchoice.com/c/domestic-

workers-salary-survey-hong-

kong-2021

7  Government of Canada. (2022, 

Aug 16). Home Child Care Provider in 

Canada. https://www.jobbank.gc.ca/

marketreport/wages-

occupation/24770/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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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 노동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휴식도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다. 

또한 국가의 감시로부터 벗어난 개인의 

가정에서 일하는 돌봄노동의 특성상, 

이주돌봄노동자들은 고용주의 착취와 

부당한 대우에 더욱 쉽게 노출되었다. 

따라서 이주아동돌봄제도에 대한 

논의 역시, 단순한 인력공급 차원에서 

벗어나 돌봄노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 입안자 및 관계자들은 

이주아동돌봄정책이 한국 사회 부모의 

돌봄 욕구와 수요에도 부합하는 제도인지 

고민해야 한다. 캐나다,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의 이주돌봄노동제도는 대부분 

전일제 돌봄노동을 기준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한국처럼 보육시설이 잘 발달한 

환경에서 양육자는 전일제 가정돌봄 

보다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시간제 

가정돌봄을 선호할 확률이 더 높다.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의 

전지원 박사와 한국 갤럽이 함께 진행한 

‘2022 한국의 돌봄 조사’에 따르면, 

이주아동돌보미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 (전체의 7%)들은 하루 평균 

3.4시간의 서비스 사용을 희망한다고 

답했으며, 그들 중에서 90%가 출퇴근형 

이주돌보미를 이용하길 희망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상했을 때, 한국의 

이주아동돌봄노동자들이 시간제노동을 

전제로 하며, 주거비까지 부담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주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지 

의문이다. 게다가 이주돌봄노동자가 

다수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시간제 노동을 

하는 경우에 이주민의 체류자격은 어떤 

고용관계를 근거로 성립되어야 하는지도 

고민해볼 문제다. 

이주아동돌봄인력 수입이 정책적 

의제로 등장한 가운데 이주아동돌봄제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제도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미하다. 

따라서 해외이주돌봄제도에 대한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유사한 제도가 한국 사회에 적용될 수 

있을 지, 또한 어떤 형태로 적용되어야 할 

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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